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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팔라 공동체와 함께 한 두 가지 경축 행사 

 

우간다의 음팔라 공동체 수녀들은 수련자들과 함께 2025 년 1 월 26 일 일요일에 마련한 모임에 13 세에서 

20 세 사이의 젊은 남녀를 초대했습니다. 수녀들은 먼저 음팔라 본당 내의 여러 하위 본당에 공지문을 보내어 

해당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을 초대했습니다. 메리 쥴리엣 수녀와 안나 마리아 수녀가 오후 2 시에 행사를 

시작하기 위한 소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. 

그 후, 청소년들은 수녀들과 교류했고, 또 다양한 그룹에서 서로 어울렸으며, 이를 통해 우리 수녀회와 우리의 

삶의 방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청소년들은 수녀들에게 기도, 성소, 교리 교육, 그리고 일반적인 

삶의 다른 측면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. 매우 보람 있고 열린 교류였습니다. 두 수녀가 청소년 환영 

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통 복장인 피그미로 분장했습니다.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매우 흥분했습니다. 

이들은 여러 게임을 통해 수녀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. 바이올렛 마리 수녀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준 

후에는, 모두들 2 월에 열리는 다음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. 이 멋진 청소년 모임을 하는 동안, 본당 교리 

교사인 마리아와 카위야도 청소년들과 합류하여 모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. 

두 번째 축하 행사는 2025 년 1 월 30 일에 있었습니다. 수녀들과 수련자들은 고전적인 이태리 요리로써 라구 

소스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. 이는 노틀담 수녀들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다른 대륙의 

전통 음식을 공유하는 경축년 실천 사항 중 하나입니다. 식사 전에 수녀들은 함께 모여 성령 총대리구의 

경축년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. 수녀들은 이 활기찬 날을 지내며 우리가 가진 독일의 배경과 기원을 

상기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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